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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서순실 심방 본풀이 채록

삼승할망본풀이

삼승할망본풀이>본풀이
천앙불도(天皇佛道) 할마님, 지왕불도(地皇佛道), 인왕불도(人皇佛道), 서카(釋家)산은 서불법 

여레(如來)신정 멩진국 할마님은 상갑자년(上甲子年) 갑자월(甲子月) 갑저일(甲子日) 갑저시(甲
子時) 삼진 정월 초사을날, 어머님 베(腹) 안네서 베울1) 일을 다 베완, 착2) 손엔 번성꼿(繁
盛花), 착 손에 환셍꼿(還生花)을 심엉3) 금세상에 탄셍(誕生)허니, 월(四月) 초파일(初八
日)날은 할마님 남방사주(藍紡紗紬) 붕에바지, 벡방사주(白紡絲紬) 적저고리 물멩지에4) 단속곳 
데홍단(大紅緞) 열두 복(幅) 호탄치메,5) 코젭이 보선,6) 멩지 줄장옷 열두 단추 메고 만산 쪽도
리,7) 호양메 감테에 안은 득 첵8) 종이, 고운 붓,9) 삼천 장에 베릿돌,10) 오천 장에 먹을 
아,11) 월 초파일날 노각성 부연줄로12) 옥항(玉皇)에 올랑 누룩으로 헤성 둘런 벨총당을 
무언,13) 할마님 문 안네14) 지국허고,15) 문 베껏디16) 구덕삼싱17) 걸레삼싱18) 업게삼싱19) 거느
리난에, 헤튼국은 국 주리(周圍) 팔만십이제국 마련을 헤영, 산천(山川)이 좋은 집은 아덜
을 체급(取扱) 시겨 주저. 산천이 부족헌 집은 을 체급시겨 주저. 아방 몸에 힌 피 네리웁
곡, 어멍 몸에 감은20) 피, 움도리 방석, 애미 젓줄 경21) 종이봇을22) 씨왕, 할마님, 열 이 
뒈민 할마님은 건지는 벗엉 곤지에 걸고, 열두 복 호탄치메 멩지 줄장옷 벗엉 간지에 걸어두
고, 좋은 이불자리 걷어 두엉, 북덕자리23) 아근24) 할마님, 은결 뜬25) 손으로, 금결 뜬 
손으로 아기어멍 베를 늦뚠26) 베는 뚭고,27) 뚠 베는 늦추와근 손으로  씰엉 팔데문을 

1) 베울: 배울.
2) 착: 한쪽.
3) 심엉: 잡고.
4) 물멩지에: 물명주에. 엷은 남빛 명주실로 짠 피륙.
5) 호탄치메: 홑치마.
6) 보선: 버선.
7) 쪽도리: 족두리.
8) 안은 득 첵: 책을 안은 모양.
9) 종이 고운 붓: 종이 속에 붓을 놓고 말아서 접은 모양.
10) 베릿돌: 벼루.
11) 아: 갈아.
12) 노각성 부연줄로: 하늘에 오르내리는 길로서 잡고 오르내리는 줄로.
13) 무언: 마련하여.
14) 안네: 안에.
15) 지국허고: 좌정하고.
16) 베껏디: 바깥에.
17) 구덕삼싱: 아기를 눕히는 구덕을 지키는 신.
18) 걸레삼싱: 아기를 업는 멜빵의 수호신.
19) 업게삼싱: 업저지의 수호신.
20) 감은: 검은.
21) 경: 당겨서.
22) 종이봇을: 종이처럼 얇은 태(胎)를.
23) 북덕자리: 아이의 해산을 위해 보릿짚을 평평하게 깔아놓은 자리.
24) 아근: 깔아서.
25) 은결뜬: 은결같은.
26) 늦뚠: 느슨한 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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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령 청이실이 네리와근 동더레 머리헤영 나민 동부제(東富者), 서더레 머리헤영 나민 서게남
(西艱難), 남더레 머리헤영 나민 남장수(南長壽), 북더레 머리헤영 나민 북단멩(北短命)법 마련
헤영, 할마님, 네운28) 아기 초사을 초일레 열 상을 열일뤠, 스무 상을 스무일뤠, 열다섯진 
할마님이 키웁고 열다섯이 뒈민, 할마님이 무너사는29) 법입네다.

할마님은 를30) 천 명, 를 만 명 네운 아기덜 돌보단 보난, 를날은 혼합천조별금상이
로구나. 홍진국이 데별상님은31) 첵갑(冊匣)지기, 준지(珍珠)지게, 선베후베, 삼만관성(三萬官
屬), 육방하인(六方下人) 거느리영 인간에 호명(呼名)주레 네렴구나. 할마님은 뎅기단 보난 
름썰에 름썰에32) 홍진국데별상 호명주레 네렴덴 허난, 할마님은 지나가난 홍진국데별상을 
만낫구나.

벡 보(百步) 베껏데 업데헤영,33)

“공구허십니다~.”
“할마님은 누게우꽈?”
“난 인간에 셍불(生佛)주는 할마님이우다. 우리 인간에 가민 단애기34) 후손(後孫) 하나 잇

이난35) 호명을 주지 맙센.”
헤영, 공구허십네덴 헤연 할마님은 가부럿구나. 홍진국이데별상님은,
‘요 늙은이 막상 헤여도, 핏네36) 뎅기37) 나는 딜로 뎅기는38) 늙은이가 나 뜬 어른한테 인

부력, 기부련 헤엿구나.’39)

인간에 오란 보은낭게,40) 장적문세(帳籍文書), 호적문세(戶籍文書) 비쪙 단애기 얼굴에 얽
혀지고, 틀어지고 오목조목 홍파지엇구나.41) 할마님은 그 손지(孫子) 안으난,

‘하늘이 높아도 땅엔 비가 네리는 법이고, 어떵허민42) 영43) 헐 수가 잇이리. 언젠간 번 
나한티 굴복(屈伏)헐 떼가 잇일테주.’

기다리단 보난, 홍진국이데별상 아덜 낭44) 컨45) 장게 감구나.46) 가마(駕馬) 연불줄 홍애기 
소리에47) 랑 강,48) 아방 몸에 힌 피, 어멍 몸에 감은 피, 움도리 방석, 애미 젓줄 견49) 

27) 뚭고: 느슨하지 않은 짧은.
28) 네운: 낸 해산(解産) 시킨.
29) 무너사는: 물러서는.
30) 를: 하루.
31) 홍진국이 데별상님은: 호구별상님은. ‘호구별상’은 천연두 즉 마마를 주관하는 신령이다. 매우 심술 

맞고 변덕도 심하여 무속에서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신임.
32) 름썰에 름썰에: ‘름썰에 구름썰에’의 잘못인 듯함.
33) 업데헤영: 엎드려서.
34) 단애기: 무남독녀(無男獨女).
35) 잇이난: 있으니.
36) 핏네: 피 냄새.
37) 뎅기: 뒤에 나오는 ‘뎅기는’이 먼저 나온 듯함.
38) 뎅기는: 다니는.
39) 인부력 기부련 헤엿구나: 어떠한 수작을 하고자 함을 나타내는 말.
40) 보은낭게: 안개.
41) 홍파지엇구나: 홈파지었구나.
42) 어떵허민: 어떻게 하면.
43) 영: 이렇게.
44) 낭: 낳아서.
45) 컨: 커서.
46) 장게 감구나: 장가를 가는구나.
47) 홍애기 소리에: 혼인식을 위하여 가마 행차를 할 때 하인이 길을 비키라고 내는 소리에.
48) 랑 강: 따라 가서.
49) 견: 당겨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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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이봇을 씨왕 셍불을 주엇구나. 홍진국데별상 메누리는 아긴 베연 열 이 뒙데다. 테독
치50) 베는 불어도 메누린51) 애기 나지 못헤연 죽어간다. 홍진국데별상은,

‘메누리 죽는 꼴을 어떵 보리.’
방에 간 문을 간52) 근심 걱정헤엿구나. 서신국이마누라님은 옥항에 올릅데다. 천앙보살님

하고 데별상님은 친헌 친구지간이난,
“나 오랏우다.53) 우리 메누리 애기 못 난 걱정이우다. 단수육갑(單數六甲) 오용팔관(五行八

卦)이나 지퍼봅서.”54)

“할마님 노실(老失)이우다. 멩진국할마님 청헤여당, 메누리 살리곡, 애기 살립센.”
허난, 집이 오랏구나. 홍진국이 데별상안테 이 말을 으난,55)

‘아차불사 나가 잘못헤엿구나. 인간 호명 주레 갈 떼 멩진국할망이옌 헨게 나가 잘못헤어졋
구나.’

가젠 허난, 양반이 어떵 가리. 아니 가민 메누리가 죽을 거난, 어떵허리 진양도폭 입어간다. 
청세띠를 띠엇구나. 가막창신을 신언 할마님 사는 먼 문56) 베껏디 간 업데헤연,

“할마님, 과연 잘못헤엿습네다. 나 줴를 용서헤영 우리 집이 강 우리 메누리 살려줍센.”
은진무릅57) 제비 꿀련, 두 속58) 합작헤영, 굽엉59) 일억,60) 굽엉 일억 헤어가난 할마님은 넘

어가멍 옆눈질로 히뜩 보고 넘엉오멍 힌 눈을 히엇구나.
‘여인이 몸이랑 어쩔 수가 엇다. 번 양반은 어떵허느리.’
모진 강풍(强風)을 불엇더니 청세띠가 클러지어도61) 업데헌 디 업데헤엿구나.
‘양반이 종부레기로구나.’
“홍진국이 데별상아 집이 가근62) 데 자 너비, 석 자 두 치, 람지63) 숩섭으로64) 올레로65) 

무뚱지66) 릴 노렌.”67)

허난, 홍진국이 데별상이 집이 오란, 람지 숩섭으로 데 자 너비 석 자 두 치 올레로 무뚱
지 리를 아간다. 할마님은 들어가멍 건지는 벗엉 곤지에 걸고, 호탄치메 멩지 줄장옷은 
벗엉 간지에 걸어두고, 안네 간 보난 이불자리 걷어 뒁 북덕자리 앗구나. 은결 뜬 손으로, 
금결 뜬 손으로 아기어멍 베를 쓸어간다. 늦뚠 베는 뜨와 간다. 뜬 베는 늦추와 가는구
나. 팔데문을 열령 청이실이 네루완 애긴 네왓더니 굴레 벳긴 이68) 뒈엿구나. 할마님은 집

50) 테고치: 큰 항아리같이
51) 메누린: 며누리는.
52) 간: 잠가서.
53) 오랏우다: 왔습니다.
54) 지퍼봅서: 짚어보십시오.
55) 으난: 말을 하니.
56) 먼 문: 집으로 들어가는 대문.
57) 은진무릅: 무릎.
58) 두 속: ‘두 손’의 잘못인 듯함.
59) 굽엉: 굽혔다가.
60) 일억: 일어났다가.
61) 클러지어도: 풀어져도.
62) 가근: 가면.
63) 람지: 이엉과 비슷한 것으로 낟가리 위에 덮는 물건 .
64) 숩섭으로: ‘람지’를 깔아놓는 법이라고 함.
65) 올레로: 거릿길 쪽에서 집으로 가는 구불구불한 골목길에서.
66) 무뚱지: 처마 밑에 신발 따위를 벗어 둘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까지.
67) 릴 노렌: 다리를 놓으라고.
68) 굴레 벳긴 이: 제어할 수 없는 말(馬)이. ‘굴레’는 입 안(口腔)을 나쁘게 이르는 말이니 굴레를 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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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오라 보난, 홍진국이 데별상님은 간 보난, 메누린 살려도 손진 굴레 벳긴 이 뒈난, 할마
님한티 다시 간,

“할마님아, 메누리는 살렷우다마는 어떵허난 굴레 벳긴 이 뒈엿수다.”
“너도 너 손지 얼굴 보고프냐? 나도 나 손지 엣날 얼굴을 보고프덴.”
허난,
“할마님아, 나 기술(技術) 거 강 메꿀만이 메꾸와 보쿠덴.”69)

헤연, 홍진국이 데별상님이 은준지(銀珍珠), 금준지(金珍珠) 석 섬 닷 말 칠세오리 갖영70) 
간 아기 얼굴더레 뿌련 손으로 허게 쓸어가난, 오목조목 홍파진 디 다 메꾸와 고운 얼굴
이 뒈엿구나. 할마님도 은세를71) 갖엉 간 콧주뎅이72) 조왁허게 거시난73) 천하도령(天下道
令)이 나옵데다. 홍진국데별상님이,

“할마님아, 나 기술이 좋덴 헤여도, 할마님 아니 더 헙네까? 할마님 공을 어떵 가픕네까?74) 
쉬은데 자 수페머리 끊엉 찝신을75) 삼앙 용겡길76) 감앙 올린들 할마님 공을 다 가플 수가 잇
십네까?77) 만리장성을 둘렁 두 손 합작헤영 무릅이78) 벗어지도록 허베헌덜상 할마님 공을 다 
가플 수가 잇십네까? 우리나라 일도도벽 하갑수령(-司令) 주서참봉, 일정싱은 이정싱, 삼정싱
은 육판서도 할마님이 네운 애깁네다~. 우리 인간은 할마님이 다 네운 순덜 아닙네까? 할마
님아 셍불꼿(生佛花)을 줍서. 환셍꼿(幻生花)을 줍서. 번성꼿(繁盛花)을 줍서.”

삼승할망본풀이>비념
아기 엇엉79) 허는 순덜 아기 잇게80) 헤여 줍서. 아기 어멍 머리로 발 끝지, 머리로 손 

끝지 오장육부 삼벡 소혈 소테 혈도 라 줍서. 피도 라 줍서. 자궁에 염찡도 걷어 줍서. 
움도리 방석에 염찡도 걷어그네, 인공수정(人工受精) 받는 애기덜 아기 엇엉, 아덜 엇엉 허는 
집이 선데선조(先代先朝) 부모조상(父母祖上)덜 삼멩일 기일 제81) 헐 조순, 제 멩질 떼 분
(墳)에 분장 잔 올릴 순 주겡 헙서. 아덜이민 더 좋고, 이믄 더 좋수다. 엇인 사람이 피곡
석을 릅네까. 할마님에서 어멍 베(腹) 안네 들어간 애기 곱게, 곱게 삼 게월(個月) 넘고, 
게월 넘어가 가민 아기 어멍 베 안네서 크는 데로 아기 어멍 노레게82) 허지 맙서. 나쁜 음식
에 탈나게 허지 맙서. 할마님아 아기 어멍 깊은 잠 못 자가민 베 안네 잇인 아기도 깊은 잠 
못 자곡 헙네다.

곱게 네와주곡 할마님아 오늘 이기서83) 난산국에84) 본 푸난, 제주 벡성덜 씨집 안 가는 

긴 말이라는 표현은 입에 채운 고삐가 없어져 통제할 수 없이 천방지축이 되었다는 뜻임.
69) 메꿀만이 메꾸와 보쿠덴: 메꿀 수 있는 만큼 메꿔 보겠다고.
70) 갖영: 가지어.
71) 은세를: 은가위를.
72) 콧주뎅이: 콧잔등.
73) 거시난: 건드리니.
74) 가픕네까: 갚습니까.
75) 찝신을: 짚신을.
76) 용겡길: 쟁기를.
77) 잇십네까: 있습니까.
78) 무릅이: 무릎이.
79) 엇엉: 없어서.
80) 잇게: 있게.
81) 제: 제사(祭祀).
82) 노레게: 놀라게.
83) 이기서: 여기서.
84) 난산국에: 태어난 곳. 혹은 그 내력 본풀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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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덜 씨집 가게 헤여 줍서. 장게 안 간 순덜 장게 가게 헤여 줍서. 
씨집장게 가도 애기덜 아니 나켄85) 헤는 순덜랑, 할마님, 불 꺼진 날랑 앙 강, 셍불꼿

을 줍서. 환셍꼿을 줍서.
오뉴월 장마에 물웨86) 크듯, 물 항아리에 금붕어 크듯이 곱게 잘 크게 헤여 줍서. 아기 곱

게 커가건 어린이집도 잘 가고, 유치원도 잘 가고, 초등학교도 가건 앞이멍에 너른 이견,87) 
둣이멍에 른 이견 글도 자원허게 헙서. 활도 자원허게 헙서. 누웡 자당 일어낭 앙작허게88) 
허지 맙서. 애기덜 곱게 잘 크곡 사춘기에 가건들랑 사춘기도 곱게 들어오게 시겨줍센, 영 헤
영 오늘 할마님 난산국에 본을 풀엇습네다에-.

85) 나켄: 낳겠다고.
86) 물웨: 물외.
87) 이견: 의견.
88) 앙작허게: 소리내어 떼를 쓰는 모양.


